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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 곡률이 장기적인 지구온난화와 폭염 추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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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온 극단 현상인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인간의 생명과 

농업, 재산 등에 미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. 이에 따라 기후 변화의 정확한 예측과 분석은 매우 중요해 졌다. 기후 예측 모델 

및 재분석 자료에서 사용되는 위경도 좌표계는 분석 과정에서 가공 없이 분석할 경우, 고위도 지역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적용

될 수 있으며, 기후모델 예측이나 재분석 자료 구축 시 모델과 실제 결과 간의 차이를 야기 할 수 있다.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

를 해결하기 위해, 지구의 곡률이 지구 온난화와 폭염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.

지구 곡률 효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,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(CMIP6) 모델로부터 450년간

(1850―2300년) historical 및 SSP5-8.5 시나리오 자료의 지표면 온도 데이터를 분석했다. 면적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, 고위도 

지역의 낮은 온도가 전 지구 평균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여,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온도가 8.2°C 낮아

졌다. 이와 함께,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의 지구 온난화 추세는 10년당 0.276°C로 나타났으며, 이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

경우의 10년당 0.330°C보다 완화된 수준이다. 이러한 차이는 극지방 증폭현상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다. 또한, 1850년과 비

교하여 2300년까지 35°C 이상의 폭염 빈도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서 31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가중치

를 적용한 모델에서는 최대 5.4%까지 과대평가될 수 있었다. 이는 특히 열대 지역에 비해 아열대 사막에 대한 가중치가 감소

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. 

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 변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면적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기후 모델링이 고위

도 지역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, 열대 지역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. 이러한 왜곡은 특히 극지방 

증폭현상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며, 이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추세의 정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

기후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, 향후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수립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

제공할 것이다.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구 곡률 효과에 따른 가중치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하고,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

분석을 확장하여 기후 변화 예측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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